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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논문은 한국 문학 아카이브의 미래를 탐색하기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의 근대문학 
아카이브를 소개하고 국립한국문학관의 아카이브 추진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는 글이
다. 국립중앙도서관의 근대문학 아카이브는 근대문학자료 원문 디지털화 및 전문적인 
해제 정보 제공, 근대작가 및 근대문학사 관련 콘텐츠 구축 등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2022년 개관을 목표로 하는 국립한국문학관의 문학자료 아카이브는 국립중앙도
서관의 사례를 참고하되 보다 전문적인 큐레이션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즉 아카이브된 
자료를 바탕으로 문학의 창조적인 재생산이 가능하도록 기록의 맥락(context)을 기록
하는 아키비스트의 태도를 가지고, 자료의 활용성을 확대할 수 있는 적극적인 아카이브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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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o research the directionality of Korean literary archives, this paper introduces 
the modern literature archive of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and discusses 
the future direction of the archive of the National Museum of Korean Literature. 
The modern literature archive of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is operated with 
focus on digitizing the original text of modern literature, providing professional 
release information, and constructing contents related to modern writers and literary 
history. As such, the National Museum of Korean Literature, which aims to 
open in 2023, needs to refer to the case of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but 
introduce more professional curating. In other words, the archivist should have 
the initiative to document the context of the records so that literature can be 
reproduced creatively based on the archived data. Moreover, he/she should actively 
implement archive policies to expand the availability of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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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아키비스트(Archivist), 창조를 위한 기록설계자

약 2년 전, ‘새로운 환경 속의 문학과 독자’라는 주제를 갖고 21세기 새로운 문학 담론을 모색하고자 

‘서울국제문학포럼’1)이 개최되었다. 유수의 세계 석학들과 작가들이 모인 이 포럼 중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흥미로웠던 작가는 노벨문학상 수상자이기도 하지만, 본 논문과 관련하여 하나의 창조적인 ‘아키

비스트(Archivist)’ 모델로서 조명할 수 있는 스베틀라나 알렉시예비치(Svetlana Alexievich)였다. 

스베틀라나 알렉시예비치는 동쪽으로 러시아, 서쪽으로는 폴란드가 있는 인구 천만이 되지 않는 

작은 나라 벨라루스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신문사와 잡지사의 기자로 일한 언론인이었다. 알려지다시

피 그녀는 주로 2차 세계대전과 아프가니스탄 전쟁, 체르노빌 사고 등 참담한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그들의 말과 기억을 기록하기 위해 오랜 시간 노력해왔다. 그 결과, 기록의 성과로서 처음 

출간된 책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 (1985)를 비롯해 체르노빌의 목소리 (1997), 마지

막 목격자들 (2013)은 일종의 채록 문학으로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게 된다. 그녀의 작업은 기존의 

전형적인 소설 문법에 구속되지 않으며 이른바 ‘목소리 소설(Novels of Voices)’ 또는 ‘소설-코러스’

라는 새로운 양식을 보여주었고, 2015년 알렉시예비치는 노벨문학상을 수상한다.

일제 식민지부터 전쟁과 분단, 민주화 운동 등 상처 많은 근대사를 보유한 동아시아의 작은 나라 

한국에 초청된 그녀가 포럼에 참석해 공유했던 자신의 작업 과정들은, 역사를 기록하는 방식에 대한 

수준 높은 인문학적 태도를 전제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그녀에 의하면, 인간들은 우리 사회의 

사건을 두 가지 방에 나누어 저장한다. 첫 번째 방에는 자신이 실제로 경험했던 진짜 기억이 저장되고, 

두 번째 방에는 사회가 주입하거나 때때로 조작하기도 한 기억이 저장된다는 것이다. 그녀의 위대함

은 40년 동안 4,000여 명을 인터뷰하면서 사람들의 첫 번째 방에 있는 기억의 조각을 찾아 기록하기 

위해 분투해왔다는 점이다. 작가로서 이러한 엄격한 태도는 동시에 기록하는 자(Archivist)의 사명감

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사전적 의미에서 아키비스트는 아카이브에서 일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로서, 아카이브란 역사적 기록(Historical records)의 수집 또는 수집된 자료를 보관하

는 장소를 의미한다. 그러나 알렉시예비치가 말하는 아키비스트란 단순한 역사적 기록물의 수집을 

담당하는 자를 의미하지 않는다. 말하자면 아키비스트는 진실을 기록하기 위하여 국가의 공식적인 

발표와는 다른 개인의 기억들까지 수집하여, 새로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창조적인 기록설계자로

서 존재한다. 오늘날 일반적으로 허가받은 출판물뿐만 아니라, 개인의 사소한 흔적까지 망라적인 수집

을 추구하는 아키비스트는 알렉시예비치의 접근법처럼, 이제 한발 더 나아가 기록의 맥락(context)까

지도 기록하는 태도를 지녀야 할 것이다. 기록의 맥락을 기록한다는 것은 자료의 수집과 수집된 자료

의 분류에 있어 형태적인 기준뿐만 아니라 기록물의 사회 문화적인 배경과 생산자의 삶까지도 참조하

고 반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맥락과 함께 기록된 자료는 아키비스트의 인문학적 안목과 

 1) 서울국제문학포럼은 문화예술위원회와 대산문화재단이 문화체육관광부의 후원을 받아 2000년에 제1회를 개최한 

이후로 2005년, 2011년, 2017년에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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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가 뒷받침될 때 그 활용성 또한 더욱 확대될 수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국가 기관의 아카이브 

정책이 의식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방향이라 할 수 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많은 박물관, 미술관, 문학관 등 문화시설들은 ‘아카이브’를 기관 건립의 필요성, 

기관 운영의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삼으며 국가 주도로 조성되고 있다. 2019년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에서 부지 선정을 완료하고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문화시설로는 인천의 세계문자박물관,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 은평구의 국립한국문학관 등이 있다. 국가 주도로 건립되는 이 기관들의 아

카이브 방향과 관련하여 본 논문에서는 특히 ‘국립한국문학관’의 사례를 중심으로 그 배경과 추진 

현황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고, 나아가 한국 문학 아카이브의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해보고자 한다. 

2. 국립중앙도서관 근대문학 아카이브

2.1 근대문학 라키비움(Larchivium)

국립한국문학관 건립은 1996년이 ‘문학의 해’로 지정됨과 함께 문학계에서 한국문학 자료를 집대성

할 기관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그 논의가 시작되었다. 이후 여러 부침을 겪다가 2015년 국립한국문학

관 건립의 전초기지로서 ‘근대문학정보센터’가 국립중앙도서관 내에 설치되었다. 근대문학정보센터는 

개소 이듬해인 2016년 3월 본관 2층에 위치한 문학실을 ‘근대문학 라키비움(Larhivium)’이라는 복합

문화공간으로 재단장하여 이용자들에게 공개하였다. 기존 도서관 자료실의 주 기능이었던 문학 장서 

열람에 더하여, 한국 근대문학 자료를 대상으로 상설전시와 특별전시를 설치․운영하였다. 이 공간에 

들어선 이용자들은 한국인이 사랑하는 시인 백석의 초상화와 100부 한정본 희귀 시집인 사슴 을 

비롯하여, 최초의 신소설 혈의 누 부터 윤동주의 유고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까지 흔히 교과서

에서나 접할 수 있었던 한국문학사의 중요한 작품들의 초판본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근대문학 디지털 원문을 검색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근대문학 연구서 등 별도의 참고도서 서가를 

만들어 이용자들은 전시를 관람하면서 문학책을 읽고, 전문적인 연구 정보까지 얻을 수 있었다. 

<그림 1> 근대문학 라키비움: 개실 당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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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근대문학종합목록

근대문학정보센터는 현재 국립중앙도서관 자료운영과 안에 소속되어 망실 위기에 놓인 근대문학

자료의 보존과 활용을 주 기능으로 하여 근대문학자료 특화 서비스를 계속하고 있다. 이 중 가장 

주목할 만한 성과로서 근대문학 아카이브 홈페이지인 ‘근대문학종합목록(http://literature.nl.go.kr)’

을 들 수 있다.

근대문학정보센터는 개소 이후 근대문학자료의 공유 및 공동 활용을 위해 문학관, 도서관, 개인 

소장가 등 유관 기관과의 협력망을 구축․운영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우선 각 기관에 산재되어 있는 

한국 근대문학자료의 총량을 파악하기 위해 3년에 걸쳐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을 통하여 시행한 ‘근대문학자료 소장실태조사’는 

단행본, 잡지, 신문, 작가 유품 등 근대문학과 관련된 실물 자료의 소장 현황을 파악하고, 기존 문헌을 

보완하여 통합적인 서지 정보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현재까지 한국 근대문학 아카이브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조사 결과를 요약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조사 기간 연구명 구축 데이터

2014.6.~12. 국내 근대문학자료 소장실태조사
∙1894년~1945년 발행 단행본 2,013종 
∙근대 작가 유품 등 비도서 803점

2015.7.~12.
국내 근대문학 단행본 및 문학 잡지 소장
실태조사

∙1946년~1960년 발행 단행본 3,110종 
∙1895년~1945년 발행 문학잡지 124종 및 기사색인 19,026건

2016.6.~12.
국내 종합잡지 및 <매일신보> 소장실태
조사

∙1894년~1945년 발행 종합잡지 200종 및  종합잡지 22종 
총목록, 기사색인 19,081건 

∙<매일신보> 기사색인 61,377건

<표 1> 근대문학자료 소장실태조사 결과 요약

근대문학정보센터는 이러한 연구 성과를 어디에서나 쉽게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근대문학종합

목록 홈페이지를 구축하였다. 이후 홈페이지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고도화 작업을 한차례 수행하였으

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근대문학자료의 서지 정보를 갱신하고 다양한 정보자원을 수집․제공하고 

있다. 또한 근대문학종합목록은 기본적으로 국립중앙도서관 자료관리시스템과 연동되어 근대문학 디

지털 자료의 원문보기가 손쉽게 가능하며, 전문가 해제가 제공된다는 장점이 있다. 

<사진 2>는 근대문학종합목록 홈페이지에서 단행본 ‘감자’를 검색했을 때 결과로 도출되는 화면이

다. 상단에는 소설집 감자 의 초판본 실물 표지 사진과 함께 서명, 저자, 발행년도, 장르 등 기본적인 

도서 정보가 제공된다. 화면 하단에는 작가 김동인에 대한 소개, 이 소설의 문학사적 가치와 서지적인 

평가를 서술한 전문가 해제가 함께 제공된다. 오른쪽에 제공되는 근대문학연표는 감자 가 발행된 

1935년 전후의 문학사적 사건을 알려주는 것이다. 또한 이용자는 화면을 통해 소설 감자 의 초판본

을 직접 읽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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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근대문학종합목록’ 단행자료 상세 검색결과 화면

이처럼 근대문학종합목록 홈페이지에서 제공되고 있는 근대문학 자료의 양을 살펴보면, 2019년 

8월 현재 도서 2,485권, 잡지 231종 2,707권, 기사색인 정보 7,226건으로 이는 인천의 근대문학관, 

아단문고 등 근대문학정보협력망에 가입한 기관의 소장 자료 정보까지 포함한 수치이다. 

3. 한국문학 아카이브와 국립한국문학관의 역할

국립한국문학관의 전초기지로서 근대문학정보센터가 원문 디지털화를 중심으로 한국문학 아카이

브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문체부에서는 2016년에 ‘문학진흥법’을 공포하고, 2018년 8월에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시행함으로써 본격적으로 문학진흥계획 정책을 수립하였다. 문학진흥법은 국

내에 다양한 문학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고, 문학 창작 및 향유와 관련된 국민의 활동을 

증진함으로써 문학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 동 법으로 인해 국가는 문학진흥을 위한 정책

을 강구하고 예산을 배정하는 것을 책무로 가지게 되었는데, 이로써 지역의 낙후한 문학관에 대한 

 2) 문학진흥법(법률 제13961호) 제1장 제1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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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은 물론 문학인 및 문학 향유자를 위한 지원 역시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가 모아졌다. 문학진흥계획

의 정책적 추진을 위하여 문체부는 우선적으로 국립한국문학관 설립을 추진하였다. 문학진흥법 제18조

에 의하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국가를 대표하는 문학관으로 국립한국문학관을 설립해야하며, 국립

한국문학관은 법인으로 하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관장을 임면하게 된다. 이에 2022년 개관을 목표

로 하여 2018년 11월에는 ‘국립한국문학관 설립추진위원회’에 의해 ‘은평구(은평뉴타운 3-13BL 및 

기자촌 근린공원 일원/ 19,800㎡)’로 설립 부지가 확정되었다. 

<그림 3> 국립한국문학관 설립 부지 전경

이와 함께 2018년 6월부터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한국문학관 자료구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본격

적인 자료 수집에 착수하였다. 국문학계뿐만 아니라 서지학, 문학계 인사 등 자료 수집 관련 전문가들

로부터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여 국가 대표 문학관으로서 수집 방향을 설정하는 한편, 지질과 상태가 

양호하지 못하여 보존이 시급한 근대문학자료를 우선적으로 수집하기 시작했다. 수집은 크게 기증과 

구입의 방법으로 진행되었으며, 2018년 8월에는 故하동호 교수(1930~1994, 공주사대 교수)의 소장 

자료 약 5만 여점을 기증받음으로써 국립한국문학관 장서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널리 알려지다시피 

하동호 교수는 백순재, 안춘근 등과 함께 한국 근대문학계의 3대 장서가로 불릴 만큼 뛰어난 콜렉션으

로 명성이 높았으며, ｢한국현대시집의 서지적 고찰｣ 등과 같은 한국문학사에 중요한 연구 업적을 

남긴 학자이다. 향후 국립한국문학관은 하동호 장서의 정확한 규모와 범위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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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함으로써 한국 문학 연구에 새로운 성과가 도출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단지 자료 보존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원하는 사람 누구나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공공을 위한 

자료 활용 서비스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한편, 2019년 4월에는 국립한국문학관 법인(관장 염무웅) 설립이 완료되어, 현재까지 문화체육관

광부와 국립한국문학관 법인이 함께 개관을 준비하고 있다. 국립한국문학관 법인에 의하면 문학관은 

‘한국문학의 살아있는 역사이자 역동하는 미래’를 비전으로 삼고, 국민 누구나 다채롭게 소통하는 

문학관이자 한국문학의 오늘과 내일을 역동적으로 담아내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된다. 기존의 문

학관이 갖추고 있는 도서관, 수장고, 박물관의 기능에 더해 이용자 중심의 유연하고 통합적인 공간을 

연출할 계획이다. 언론을 통해 보도된 국립한국문학관의 주요 기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립한국문학관의 주요 기능>

∙(수집) 국립한국문학관의 성격과 위상에 맞는 한국문학 자료를 국내외에서 수집

∙(보존) 수집된 문학 자료를 보존하거나 서지 작업을 통해 관리하고, 망실 또는 훼손된 자료를 

복원,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화를 통한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

∙(열람․이용) 문학인, 문학 연구자, 국민에게 열람 및 대출 서비스 제공

∙(연구) 수집 대상 자료 조사 및 수집된 자료의 문학적 가치와 그 보존

∙(전시) 한국 문학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콘텐츠를 바탕으로 한국 문학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경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전시

∙(교육) 다양한 계층 대상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개발, 제공

∙(교류) 국내외 문학관 및 문학 단체, 관련 연구기관 등과 연결망을 구축하여 문학 관련 다양한 

교류 행사 및 협력 사업 등 추진

∙(지역 문학관 지원) 지역 문학관의 자료 보존 및 복원 지원, 공동 수장고 마련 및 공동 활용 

지원, 전시 및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 지역 문학관 활성화 지원

국립한국문학관의 주요 기능으로서 문학 자료의 수집과 보존, 즉 아카이브는 기존의 국립중앙도서

관이나 지역 문학관의 아카이브와 달리, ‘국가 대표 문학관’이라는 기관의 위상에 부합하는 일관된 

정책에 의해 체계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우선은 국가의 재정적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것을 

예상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장기 아카이브 계획은 물론 매년 단기적인 아카이브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한국문학 아카이브의 대상이 되는 자료는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우선 수집 대상에 대해 

먼저 예산을 집행할 필요가 있다. 

가장 먼저 아카이브 대상이 되는 1차 자료는 문학 작품 그 자체이다. 단행본과 잡지, 신문 등 문학 

작품의 공식적인 출판물은 1차 자료이자 국가 문헌으로서 반드시 모두 수집․보존해야 한다. 작품이 

아닌 작가의 측면에서 보자면 작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자료 즉, 육필원고, 일기, 편지, 이력서 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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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자료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작품 그 자체와 작가가 생산한 자료 모두가 1차 자료인 

셈이다. 1차 자료의 수집은 구입의 방법으로 수집하기에는 매우 까다로운데, 이것은 자료의 희소성으

로 인해 예산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자료 소장자가 매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희귀자료를 많이 소장한 장서가일수록 나름의 신념을 가지고 평생 

동안 자료 수집에 매진해온 경우가 많다. 수집 담당자는 이러한 소장가들의 공로를 인정하는 한편, 

문학관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이해시키기는 과정을 시간을 가지고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2차 자료는 1차 자료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분석한 연구서나 도록, 기사, 비평 

등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 3차 자료는 작가가 경험하거나 작품이 배경이 되는 시대, 그리고 독자들의 

독서 환경과 관련된 문화사 자료들이다. 3차 자료의 경우 문학관에 오는 관람객들이 작품을 이해하기 

위한 필수적인 자료는 아니지만, 그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매개 자료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물론 문학관의 전시 계획이나 행사 등에 따라 2차 자료보다 3차 자료를 우선적으로 수집

해야 할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문학관은 전시실을 구성하

고 관람객들은 비로소 문학과 만나게 된다. 일본근대문학관 이사장이었던 나카무라 미노루는 문학

관을 생각한다 에서 문학관 경영의 어려움을 문학관 전시를 관람하는 관람객의 수준과 관계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문학관의 본래 사명은 문학자료, 즉 육필원고와 작품이 발표된 첫 지면, 초판본, 퇴고 후 나온 간행본, 

일기, 편지, 창작노트, 작가 메모가 있는 책과 기타 장서, 나아가 연구서 등을 폭넓게 수집, 보존, 정리하여 

연구자 등에게 열람 자료로 제공하는 데 있다. 제한된 소수 독자를 위해 도서관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문학관의 본래 역할인 것이다. (...) 하지만 오늘날 많은 문학관들은 이른바 박물관 기능에 충실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이는 소장품을 전시하여 널리 대중들이 볼 수 있게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 이를 

위해서는 작가의 사진이나 유품 같은 자료도 반드시 전시되어야 한다. 하지만 정작 이러한 것들은 전시 

대상 작가와 그의 문학을 이해하는 일과는 거리가 멀다. 문학관 전시에서 얼마만큼의 감동을 느낄 것인가 

하는 것은 관람객이 가진 관심이나 소양의 정도에 좌우되는 것이다.”3)

문학관 전시의 성공 여부가 관람객의 관심이나 소양에 좌우된다는 나카무라 미노루의 고백은 문학 

작품 전시의 어려움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회화나 도자기 같은 유물 중심의 전시회

의 경우 관람객들은 유물을 처음 접하는 것과 동시에 감상의 단계로 진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전시된 유물을 현장에서 보고 나름대로 그 의미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반면 문학 자료 전시는 이 부분에서 상당히 불리한 조건을 가진다. 언어 텍스트인 문학 전시

는 관람객이 사전에 그 작품을 읽어보지 않았다면, 전시회에서 그 책의 원본을 본다고 해서 감동을 

 3) 나카무라 미노루, 함태영 역, 문학관을 생각한다 , 소명출판, 2019, 14~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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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끼고 그 의미를 판단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다. 

문학 자료 아카이브는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해야 한다. 관람객들이 전시회를 통해 문학 작품의 

의미를 되새겨 볼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문학 작품을 읽어보도록 유도하는 설계가 아카이브 단계

에서부터 필요한 것이다. 각각의 문학 자료가 홀로 고립되어 있는 것이 아님을 이해하고, 작가의 생애

와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등 문학 자료 배후에 숨겨져 있는 다차원적인 맥락들을 함께 기록할 때, 

문학 자료의 활용 가능성은 확대될 수 있다. 

4. 나오며

지금까지 본고는 한국문학 아카이브와 관련하여, 국립중앙도서관 근대문학정보센터와 국립한국문

학관의 사례를 소개하고 간략하게나마 문학 자료 아카이브의 방향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알려지다

시피 문학은 인류 정신문화의 근간으로서 일찍부터 그 중요성을 인정받아 왔다. 근대화 이후 예술의 

원천 콘텐츠로서 문학이 자신의 위치를 고수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예술을 향유할 때 필요한 자본

의 측면에서 볼 때, 문학이 다른 예술 장르보다 높은 경제성(효율성)을 지녔기 때문일 것이다. 쉽게 

말해 창작과 향유 과정에서 가장 돈이 덜 필요했던 문학은 인간이 자신을 표현하고자 하는 근원적인 

욕망을 비교적 손쉽게 해소할 수 있는 장르였으며, 인쇄 문화의 발달로 대량 복제가 가능한 책을 

통해 넓고 빠르게 퍼져나갈 수 있었다. 

문학자료 아카이브는 이처럼 가장 대중적인 예술, 가장 낮은 곳에서 높은 곳까지 우리 삶의 곳곳에 

뿌리내린 광범위한 예술로서 문학 자료를 수집하는 일이다. 문학의 이러한 신속성과 대중성은 블로그, 

유튜브, SNS와 같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여전히 유지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새로운 매체들 

또한 앞으로 한국 문학 아카이브의 대상으로서 고려해야 할 것이다.




